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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: 쿠팡플레이

쿠팡플레이 예능 <자매다방>이 2회 만에 또 한 번 토요일 저녁을 초토화시켰다. 오늘의 메뉴 ‘김밥’과 ‘미숫가루’를 앞세워 두 번째
영업을 연 수지, 이랑 자매 앞에 의 윤계상, 진선규, 김지현, 이정하가 총출동하며 예측 불가 티타임을 완성했다.

<자매다방>은 수지, 이랑 자매가 오늘의 수다 한 스푼, 낭만 두 스푼을 더해 최고의 스타 손님들과 함께 즐기는 다방 토크쇼다.

첫 영업부터 ‘예능 신흥 강자’로 급부상한 <자매다방> 2회는 오프닝부터 파란만장한 영업을 펼쳤다. 윤계상은 토크 시작과 동시에
‘잔소리쟁이’, ‘영감쟁이’라는 별명을 얻었지만, 곧 주저없이 1세대 아이돌 다운 댄스 실력을 선보이며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.

달리기, 골프, 자전거, 카포에라까지 ‘운동 취미 부자’ 진선규는 운동 경험 전무인 이수지와 허벅지 씨름을 펼쳤고, 예상 밖 처참한
승부로 다방을 초토화시켰다. 이어 <범죄도시>의 장첸과 위성락으로 소환된 윤계상과 진선규는 이수지와 함께 연변 사투리 릴레이
를 펼쳐 폭소를 안겼다. 이수지의 “사장이 새끼 아니니?”와 윤계상의 “죽고 싶니”까지, 이 날의 티타임은 시작부터 끝까지 예능 리
듬이 끊기지 않았다.

여기에 김지현은 뮤지컬 명곡을 라이브로 선사하며 다방의 공기를 순식간에 낭만으로 물들였고, 등장과 동시에 “배고파요”를 외친
이정하는 김밥을 ‘셀프 무한 리필’해 먹으며 순도 100% 풋풋한 매력을 쏟아냈다. 이어 ‘야알못’ 여사친으로 빙의한 이수지와 프로
야구팀 응원 댄스를 함께 따라 추다가 폭주, 자매다방을 아수라장으로 만들며 시청자들을 폭소케 했다.

<자매다방>은 수지, 이랑 자매의 특유의 티키타카와 스타 손님들의 케미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회차마다 새로운 재미를 갱신하
고 있다. 2화에서는 배우들의 인간미와 예능감이 폭발적으로 녹아들며 시청자들에게 또 한 번 ‘토요일 도파민’을 선사한 가운데, 다
음 화에는 어떤 스타 손님들이 찾아와 유쾌한 티타임을 만들어낼지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.

쿠팡플레이 예능 <자매다방>은 매주 토요일 저녁 8시, 오직 쿠팡플레이에서 만날 수 있다. 쿠팡 와우회원은 물론 일반회원도 누구
나 무료로 시청이 가능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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